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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느님, 나의 모든 것…” 

 

패트리샤는 네드와 로라(슈미트) 크래머의 세 자녀 중 막내였다. 클리블랜드 근처의 소도시 

가필드 하이츠에서 성장했고 아이들은 성 베드로와 바오로 초등학교에 다녔다. 패트리샤의 

가족은 여가, 일, 놀이로 이루어진 어린 시절의 축복이요 큰 기쁨의 원천이었다. 8학년을 마친 

패트리샤는 클리블랜드의 노틀담 아카데미를 선택했다.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당신에 대한 봉사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 이곳에서였다. 1948년 졸업 

후에는 2년간 치과 보조원으로 일한 다음 클리블랜드 성 요한 대학에서 초등 교육 수업을 

시작했다. 수도 성소에 확신을 느낀 패트리샤는 1952년 2월 2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착복하면서 메리 로렛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성 요한 대학에서 토요일과 여름에 강좌를 들으며 학교의 중급반에서 가르쳤다. 수녀는 

1959년에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은 

수녀를 노틀담 인도 선교지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1960년 12월 16일에 인도 자말푸르에 

도착했는데, 바로 수녀의 30번째 생일이었다! 메리 로렛수녀는 삶과 사도직 연계와 재능을 

나누려는 넘치는 열정과 열의를 발산했다. 그리고 미국 문화와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과 노틀담 

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었다. 인도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수녀는 사람들과 그들의 깊은 

영성과 풍부한 전통을 인정하게 되었다. 인도인들과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그 안에 

잠기며 그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수녀는 “개인적, 영적, 감정적 성장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내 안에 존재하는 줄을 전혀 몰랐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메리 로렛 수녀는 1977년과 1978년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을 마쳤다.   

 

수녀는 파트나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담임 교사와 행정가로 일했다. 상담사, 교사 교육 담당, 

수녀 교육 코디네이터였으며 세미나와 단기 강좌를 진행했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수녀들과 

동료들의 멘토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판트나카에 위치한 유명한 농업 대학교 캠퍼스 스쿨의 

공동 창설자로서 학교가 이룰 미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했다. 메리 로렛 

수녀는 민감함과 연민의 마음으로 인도에서 30년간 사도직을 행했다. 수녀는 학생, 협력자, 

수녀들에게 권위를 부여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도전하기도 했다. 

 

1991년에 미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우선 버지니아에서, 후에 오하이오 아크론의 세 군데 도심 

본당에서 교육부장으로서 복음화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을 계속했다. 수녀는 성인들의 개인 

지도를 했고 샤든 노인 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했으며 본원 공동체 수녀들을 위해 봉사했다.  

머무는 곳마다 헌신과 정직과 활력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지난 몇 년간, 느리지만 

지속적인 신체적 쇠퇴를 경험하면서도 기쁨에 찬 유머와 다른 이들에게 현존함은 줄어드는 

법이 없었다. 수녀가 하느님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경축하는 동안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